
박경호 기자

‘고사 위기’ 동네서점 살 길은…

다 변했는데 책방만 그대로

‘복합문화공간’ 역할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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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점위기에 놓인 대한서림 62년 역사를 지닌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인 ‘대한서림’이 경영의 어려
움으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있다. 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현동 대한서림 4층. 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
던 책꽂이가 텅 빈 채 창문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임순석기자

학교앞 참고서 팔며 명맥… 정부지원·캠페인 ‘생존 한계’

유럽 마을책방·동구 배다리 헌책방 성공 사례 배워야

인천의 동네서점들이 죽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동네서점들이 적응하

지 못했다는 진단을 내리는 한편, 동네서점의 중요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천조합에 따르면, 인천지역 서점은 1995년 400곳, 2005년 167곳에서 현재 99곳으

로 20년 사이 무려 300곳이나 줄었다. 서점업계에서는 일부 참고서만 팔고 있는 학교 인근 문구점을 제외

하면 현재 인천의 종합서점 숫자는 99곳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네서점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점점 떨어지는 독서율, 오프라인 서점의 대형화, 온라인 서점의 활성화 등을 동네서점이 점점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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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는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이문학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온라인 서점에서 과거보다 쉽고 빠르게 책을 살 수 있게 되고,

종이책보다 전자매체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양이 많아지는 등 전반적인 독서 환경이 변했다”며 “동네서점

들의 생존 전략이나 대책을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도봉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도서관 등에 공급할 책을 지역 서점에서 구매하는 방식 등

으로 ‘동네서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이나 캠페인성 대책은 근본적인 동네서점

생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동네서점 자체가 변해야 산다는 주장이다.

김창수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은 “동네서점을 중심으로 문화공동체가 형성돼 책과 더불

어 각종 문화활동을 지속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 센터

장은 “유럽의 마을 책방이나 동구 배다리 헌책방이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윤진현 문학박사는 “최근 서점들이 카페 등의 시설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방향”이라며 “서점이 지식을 매개하는 거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새로

운 상상력을 가미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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